
“불법과 동물학대 온상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하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홍성호 전 대덕대 반려동물과 교수가 운영하는 유성동

양경매장 앞에 4개 동물단체가 모였다.

앞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밤샘 추적과 대치 끝에 보령시 소재 두 개 불법 번식장에서 478

마리 개들을 협동구조한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는 유성동양경매장의 

경매 날에 맞춰 불법행위 규탄 및 경매장 폐쇄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성호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

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보령시 번식장과 같은 

무허가 동물 생산업자들에게 허가 생산업 명의를 도용해 주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알렸다. 

유엄빠 박민희 대표는 “경매장 대표 홍성호가 이를 수년간 방조해왔다. 유성동양경매장과 같은 

주소로 등록된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역시 홍성호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물을 출하했다”며 홍성호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코리안독스 김복희 대표는 “홍성호는 경매장을 운영하며 주당 5,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

고 연간 2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얼룩진 경매장 수익구조를 문

제 삼았다.

KK9레스큐 김현유 대표는 “홍성호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도 이번 사태의 책임

2023년 8월 3일(목) 18: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고현선 활동가 (070-4760-1215) 김현지 정책실장 (070-4760-1216)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반려동물 경매장 앞으로 뛰쳐나온 동물단체들‘..경매장 폐쇄 외쳐

홍성호 전 대덕대 교수,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고발 



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협회 역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회원들에게 경매장 동물 불법 

출하를 허용하고 방조했다”며 반려동물협회의 어두운 실상을 드러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대표 서국화, 박주연)과 함께 

홍성호,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경찰은 홍성호의 계좌를 압수 수색하고 경매장의 조직적인 

신분세탁과 모든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반려동물 경매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협동 대응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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